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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트 신을 사로잡은 ‘뉴 아트 제너레이션’은 어떤 신인류일까? 그들의 예술적 취향과 행동 반경, 미술을 가지고 노는 방식까지. 호기심을 

가득 품고 이 흐름을 짚어보았다. 

EDITOR JEON HYE JIN

요즘 아트 신을 사로잡은 ‘뉴 아트 제너레이션’은 어떤 신인류일까? 그들의 예술적 취향과 행동 반경, 미술을 가지고 노는 방식까지. 

호기심을 가득 품고 이 흐름을 짚어보았다.

EDITOR JEON HYE JIN

에르완 부홀렉은 사람이 만든 것과 자연이 가진 야생의 관계에 관심이 많다. 그가 부르고뉴 지방에 새로 마련한 시골집은 

비로소 일과 삶, 생산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속에서 탄생한 디자인 히스토리와 한국 팬들을 위해 완성한 신작을 소개한다.  

 ARTWORK ERWAN BOUROULLEC CONTRIBUTING EDITOR KIM-RHEE JI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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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with numbers, Living in landscape.

I wish the sentence would be from me, But I got it from John Maeda, who used to teach a 
creative coding course at MIT, called « Drawing with numbers ».
I guess it sums it all.

All those drawings started with and for Samsung. Some years ago we started to design the 
Serif TV and since the beginning we engaged into coding. We were looking for a specific 
language connected to live screens and computing power. Step by step I myself engaged 
into the making.

Many reasons  make me think that computer coding and design belong to the same branch 
of a tree. Design is setting a number of operations that should  be done in a repetitive 
manner.
But the magic of the computer is that parameters can float and numbers can be immense.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starting a drawing with an idea in mind and designing a code 
with boundaries. I am looking for shapes that I could not imagine, I’m coding strict rules to 
see the unexpected.

The way I approach the coding can be diverse, but most of it tries to reveal or build a kind 
of invisible structure. My opinion is that we are surrounded by algorithms, by putting some 
of them in action helps conceptually to understand what our digital surrounding could be 
made from, also the way it works. I also question our relation to nature, in this case digital 
practice is the antagonism that triggers our imagination.

Some years ago, just before the covid, I acquired with a friend an old farm.
Since then, a lot of my approach to techniques and manufacturing evolved. Many reasons, 
but part of them is the rebuilding that we action with Charlotte Vuarnesson and Guillaume 
le Dévéhat architects. Design is made for travel, architecture is there forever.

I was born in the countryside, but my life has been very urban for 25 years. I did not expect 
to feel so engaged down there. I call it BackFutureHome.

A lot of the coding experiments take place down there. Numbers that try to challenge 
nature. That is a lost battle, but a great source of energy. Positive contradiction :)

E.B MAY 2022.

031-051 DE04-부홀렉 형제 아트 워크-ok.indd   1031-051 DE04-부홀렉 형제 아트 워크-ok.indd   1 2022. 4. 28.   오후 6:252022. 4. 28.   오후 6:25



ED Future Pas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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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Future Pas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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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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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ssible-25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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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완이 디자인한 패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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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완의 디자인으로 크바드랏(Kvadrat)에서 제작한 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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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_17_4_14_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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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완이 아내, 친구와 함께 부르고뉴에 마련한 시골집의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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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부르고뉴 시골집의 보수 전 모습. 시골집에서 현지 나무로 제작한 스툴. 보수 후 완성된 ‘BackFutureHome’. 시골집 창문에서 바라본 동네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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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었다. 디자이너로서 스케치나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아주 자

연스러운 과정일 것 같다. 그렇다면 디지털 드로잉 연작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나 결론적으로 두 작업의 숨은 에너지는 같다. 그러나 

이 작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관점은 다를 것이다. 내가 생

각하는 예술은 개념에 가까운데, 특정 질문이나 미스터리에서 출

발한다. 반대로 디자인은 명확한 걸 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목

적 면에서 굉장히 다르다. 나도 온전한 예술 작업으로 보지 않는다. 

디자인과 드로잉 중 선호하는 것은 두 작업은 상호보완적이라 모

두 즐기는 편이다. 하지만 내 그림은 결국 디자이너가 그린 것이므

로 아트 신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읽혀야 한다고 생

각한다. 한국 팬들을 위해 완성한 신작 드로잉의 영감은 어디서 얻

었나 내 작업은 엄청난 양의 사실들로 구성되는데, 이런 사실을 전

체적 시야를 가진 구성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엘르 데코> 

코리아를 위해 그린 그림은 한국에서 찍은 사진에서 영감받은 작업

이라 무엇보다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서울을 자주 

방문했고, 한국 문화와 한국인을 정말 좋아한다. 이상하게 한국에 

가면 기분이 좋아진다. 한국에서 발견한 것 중 하나는 정말 멋진 컬

러와 밝음, 강함과 활기참이었다. 언젠가 이런 모습을 그림으로 표

현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울 곳곳에서 사진

을 많이 찍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많은 종류의 생선과 

해산물, 강렬한 컬러의 플라스틱 바구니, 엄청나게 많은 스크린이 

섞여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내가 그린 많은 드로잉은 그곳에서 찍

은 사진에서 영감을 받았다. 또 하나, 동대문에서 찾을 수 있는 아

주 단순한 제품들이 지닌 형태와 컬러를 좋아한다. 한국에서 본 경

험과 이미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의 토대가 됐다. 부디 한국 팬

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업이 되길 바란다. 

한국에서는 ‘더 세리프 TV’ 디자이너로 유명한 부홀렉 형제는 제품

의 실용적 측면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니멀한 디자인을 부각시켜 

독창적인 디자인 세계를 써 내려가는 세계적 형제 디자이너다. 둘

의 공통점은 산업디자인을 넘어 자신만의 창조적인 작품세계를 구

축하고 있다는 점으로 형 로낭은 손으로 캔버스에, 동생 에르완은 

컴퓨터 코딩 작업으로 자신만의 아트워크를 이어가고 있다. <엘르 

데코>의 두 번째 북 에디션을 기획하면서 렌티큘러로 제작할 이번 

커버 아트워크에 어떤 아티스트가 적합할지 고민한 끝에 에르완 

부홀렉에게 신작을 의뢰하기로 했다.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인 그

는 마감이 한창이던 어느 날, 한 장의 디지털 레터와 함께 아직 공

개되지 않은 시골집 이야기와 부르고뉴 지역의 지도를 형상화한 지

오메트릭 아트워크, 뉴 패브릭 작업, 한국에서 영감받은 컬러들과 

신작 드로잉 ‘퓨처 패스트(Future Past)’ 시리즈 세 점을 보내왔다. 

그가 쓴 편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아트워크로 손색없기에 별도의 

번역 없이 소개한다. 

신작을 의뢰했을 뿐인데 곱절의 이야기가 도착했다. 어떻게 된 일

인가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지니

고 있는 본능과 직감이 자연의 땅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

이 사람이 만든 것과 자연이 가진 야생성에 관심이 많은 이유다. 몇 

년 전 나는 아내, 친구 한 명과 부르고뉴에 있는 오래된 농장과 근

처 토지를 매입해 건축물을 재건해 왔다. 이곳 생활은 내가 자라온 

생활로 돌아가는 과정 같았고, 굉장한 힘을 주었다. 거칠고 단순한 

생활이었지만 재밌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디자인 작업에서 큰 역할을 했다. 이곳에서 나는 코딩으로 아트워

크 작업도 하고, 나무로 스툴 같은 물건도 만들고, 그렇게 완성한 

작업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다. 샤를로트 뷔아르 부네송

(Charlotte Vuarnesson)과 기욤 르 데브아(Guillaume le De′ve′hat)

라는 두 건축가와 함께 비워내고 다시 채운 이 시골집은 적은 것으

로 더 많은 것을 만들기 위한 공간 프로젝트였고, 대부분의 재료는 

이미 그곳에 있거나 가까운 곳에서 공수한 것들이었다. 우리끼리 

‘BackFutureHome’이라고 이름 지은 이곳의 이야기와 내 작업이 

맞닿아 있는 요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디지털 드로잉 작

업은 어떻게 진행됐나 디자인하는 과정은 반복 작업을 통해 하나

의 룰을 정의하는 것과 같다. 나는 이 과정에서 코딩을 많이 사용

하고, 그 코드 속에서 자연과의 관계도 도출해 내는 편이다. 대부분

의 디자인은 아주 오랫동안 의미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순간성’과

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예술적인 드로잉은 우리가 직접 느낀 감정

을 전달할 수 있다. 나는 한국 독자들에게 내가 느낀 감정을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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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완의 디자인으로 크바드랏에서 제작한 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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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der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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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완이 찍은 서울 풍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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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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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완이 찍은 서울 풍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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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e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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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Pas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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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51 DE04-부홀렉 형제 아트 워크-ok.indd   20031-051 DE04-부홀렉 형제 아트 워크-ok.indd   20 2022. 4. 28.   오후 6:262022. 4. 28.   오후 6:26



시골집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에르완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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